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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ADER’S 
Q&A 독자에게

답하다

동점자가 다수거나 수강 인원 적은 과목,  
1등급 없을 수도

고등학교 내신은 점수 자체보다, 전체 수강자 중 내

가 몇 번째 위치(백분율)인지에 따라 등급이 정해집

니다. 현재 고2·3까지는 9등급제가 적용되며, 1등급

은 상위 4% 이내입니다. 

이때 동일한 점수를 받은 학생이 여럿이라면 ‘중간 석

차’를 적용합니다. ‘중간 석차’란 해당 점수를 받은 학

생이 평균적으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를 계산해 등

급을 정하는 방법으로 ‘석차+(동점자 수-1)÷2’로 계

산합니다. 예를 들어 수학 시험에서 100점을 받은 학

생이 20명이고 상위 4명까지만 1등급을 받을 수 있다

면, 중간 석차는 1+(20–1)÷2=10.5입니다. 상위 10.5%에 해당한다는 얘기죠. 1등

급 기준(4%)을 초과하므로 20명 전원 2등급이 됩니다. 이처럼 동점자가 다수일 경

우 실제로 1등급이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또한 수강 인원이 적은 경우에도 1등급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석차등급을 

산출해야 하는 과목이더라도, 수강 인원이 일정 기준보다 적을 경우에는 석차등급

을 부여하지 않는 ‘소인수 과목’으로 분류됩니다. 2025학년 기준 고2·3은 수강 인

원이 13명 이하일 경우 소인수 과목으로 간주되며, 이때는 석차등급 대신 ‘방점(·)’

으로 기재하거나, 등급 산출 여부를 학교 방침에 따라 결정합니다. 참고로 현재 고

1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돼 내신은 5등급제로 산출되며, 소인수 과목 기준

도 5명 이하입니다. 

이처럼 동점자가 몰리거나 수강 인원이 적은 경우, 실제로 1등급이 없는 상황이 발

생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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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인에게서 아이 학교에 수학 시험 만점을 

받은 학생이 여럿인데 모두 2등급을 

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. 만점을 

받았는데도 1등급이 아닐 수 있나요?

고등학교 시험에서 1등급이 
없을 수 있나요? 


